
2015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개막2015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개막
10월 29~31일, 벡스코서 아시아 최고수준 수산종합전문 박람회

부산시와 벡스코는 아시아 3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산종합전문 박람회인 제 13회 ‘2015 부산
국제수산무역EXPO’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 1전시장에서 25개국 394개
사 820부스, 17,672m² 규모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수산관련 품목의 효과적인 전시를 위해 품목별, 주제별 테마관을 운영
하여 참가업체와 참관객들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인다. 품목별로는 △씨푸드관 △수산기자재
관 △해양바이오관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산기자재관은 작년보다 참가업체 수가 52%나 늘어났고 할랄수산식품 및 해양바이오관
련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어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산어묵의 성공을 
이어갈 한국대표 수산브랜드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등어(市漁)홍보관 △신제품홍보관 △낚
시용품특별관 △부산어묵특별관을 마련하였다.

올해도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는 아시아 최고의 수산자원외교 격전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개막식에 참석하여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등 연
안국 해양수산관련 장·차관급을 포함 고위 인사들을 접견하여 신어장 개척 및 교역조건 개선
을 위한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또 매년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를 참석하고 있는 세네갈의 
해양경제부 장관을 비롯하여 모로코, 중국 웨이하이시, 닝보시 등의 실무 고위 인사들과 모리
타니 주일대사를 비롯 미국, 아르헨티나, 파나마, 방글라데시 등 각국 주한 외교사절 들도 대
거 참석, 자국 수산물 세일즈외교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세계 주요 수산물 수출국들이 참가규모를 대폭 늘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관을 두 
배 이상 늘려 세계 5위 수산물소비대국인 한국시장 공략에 열을 올린다. 해외 참가국가는 지
난 해와 같은 25개국이지만 103개사 121부스 규모로 작년에 비해 부스규모가 약 30% 증가했
다. 특히 모로코는 작년에 이어 16부스 규모로 참가했고 중국은 웨이하이시와 닝보시가 19부
스 규모의 전시부스를 운영한다.

이에 대해 국내 수산대기업들도 신어장 개척과 고급수입선 확보를 위해 대규모 부스로 참가한
다. 국내 최대 수산기업인 동원산업이 조기에 참가를 확정지었고 사조씨푸드도 올해 모처럼 
선을 보인다. 수협중앙회,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식품
의약품안전청, 한국수산지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들도 고등어관련 신제품, 할랄제품, 수산가공
식품 등을 전시하는 대형부스로 마련한다.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 포항, 경기, 영덕 등 전국 단위의 명품수산물 지자체관이 대거 
참가하여 지역특화 수산물홍보와 함께 어촌관광홍보에도 나선다.

수산물 및 수산양식기자재 수출 및 내수촉진을 위한 국내 비즈니스상담회도 열린다. KOTRA 



동남권사업단이 초청한 바이어 72명을 비롯 8백여명의 해외바이어와 국내 수산기업 60여개 
업체가 7백여건의 상담을 벌여 66억원 상당의 수출상담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부대행사 및 동시개최행사로 참관객들에게 수산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전국 1,500여명의 어업인들이 참가하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벡
스코에서 개최되며, 최근 높아진 할랄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할랄 수산식품 시장동향과 
진출전략 세미나가 30일 할랄코리아 협동조합에서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 외에도 유명 요리연구가 이혜정이 31일 토요일 수산물 쿠킹쇼를 펼치는 것을 비롯 명품 
수산물 경품추첨행사 등 수산물 홍보 촉진 행사도 마련되어 있어 전시회를 찾는 많은 관람객
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산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올 해 행사는 수산외교사절이 대거 방문하여 한국의 수산업의 
활성화와 신 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및 관련 산업의 수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강화하고, 내수소비촉진을 위한 국내비즈니스 상담회를 확대 개최하여 수산업 무역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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